
골목길 재생사업 개요

 ▣ 골목길은「도시의 거실」이며「도시를 연결하는 실핏줄」

    오늘날, 사라져 가는 골목 문화/ 자동차 중심의 소통 없는 공간으로 변질

○ 모로코 페스, ‘만개의 골목길’ 안에 일터+삶터+놀터가 어우려져 천년의 역사를 간직

○ 서울도 고유 자연지형, 물길, 역사·문화를 담고있는 사라져 가는 골목길 재생 필요

     
서민들의 소통 공간 자연과만나는 공간(홍제동)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건물

 ▣ 일터, 삶터, 놀터가 어우러진 사람 중심 골목길 재생, 주민과 함께 본격화

○ 서울의 역사, 문화, 환경에 맞는 골목길 재생기반 마련

- 골목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목길 심포지엄 개최(‘18.3)

-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 계획 수립·실행(‘17.8~’18.5)

○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골목길 재생 사업 추진(‘18.2~) : 시범 2개소(용산, 성북)

- 골목길(430m,800m) 객관적 분석, 심층설문, 워크숍을 통해 현장밀착 추진

- 골목 환경개선(안전, 주민편의 등), 공동체 형성,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

- 市, 區, 골목 주민이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

   

자치구(삶의 기반 구축)

✚

서울시(정책 컨트롤 타워)

✚

골목주민(골목 진화 주체)

∘도시인프라 개선
(상하수도, 소방시설등)

∘주거환경개선 및
골목길 안전 확보

∘맞춤형 정책 개발 시행

∘공동체 형성 촉진

∘리스크 사전 관리
(임대료인상등)

∘골목길 재생 주도
(디자인참여, 내집안팎관리)

∘공동체활동및시설공유
(경로당등공공시설개방)

○ 골목길 재생 사업 확대 추진(‘18.5~)

 - 자치구 대상 공모선정 추진(10여 개소)

지형․역사․테마․상업 등 유형별 선정 실행

- 주민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특화 재생

문제 해결 및 현장맞춤 사업 추진 <부산시 아미동 골목 전망대>



 ▣ 단계별 추진전략

○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병행 실시를 통한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

○ 전문가, 지역협의체, 자치구의 참여(협력)을 통해 지속성, 추진력 담보

○ 보존 및 재생이 필요한 서울형 골목길을 발굴하여 자산화 추진

-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골목의 역할 및 보존의 필요성 정리

○ 중․장기적인 단계별 추진으로 정체성 확립 및 정책으로 확행

단 계 별 사 업 범 위
시범사업

2017
 골목길 유형․기준, 골목길 조사, 기본계획,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
 시범사업(3개소) 지역협의체 운영 및 기본 방향 설정

⇩
정책실행

2018
 서울형 골목길 기본계획(추진계획 등) 수립/ 제도개선 마련
 시범사업 본격 실행 및 골목길 재생 사업지 확대 추진

⇩
사업확산

2019
 골목길 재생 사업 본격 실행 및 사업 평가
 골목길 Map 제작 시범 사업 


정책확정

2020
 골목길 재생사업 정책집 작성 
 서울형 재생골목 지도 제작 


